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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시간에 따른 우울 및 충동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수집된 ‘2014년 청소년 전자기기 과몰입 실태와 예방방안’ 연구 
설문 중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1,00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중 SNS 이용시간 상위 33%(N=364)와 하위 33%(N=319)
의 자료를 추출하여 두 집단을 구성하였고, 성별을 통제한 후 두 집단의 우울 및 충동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7.31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대우도법 추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NS 이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우울 및 충동성 수준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과 충동성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 수준은 SNS 이용시간 하위집단 보다 SNS 이용시간 상위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levels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depending on 
hours on SNS among Korean adolescent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the responses of 1,008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in 2014. The upper 33%(N=364) and the lower 33%(N=319) of students who 
reported to spend lots of time on SNS were extracted from the total data to constitute two groups for analysis. The 
sample was analyzed utilizing SEM to compare depression and impulsivity levels of the upper group with those of 
the lower group while controlling for gender. In conclus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vel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upper group that spent more time on SNS display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result of this study means that the more time the adolescents spend on SNS the more 
likely the adolescents are to be depressed and impulsive.

Keywords : Adolescents, Depression, Impulsivity, SNS Us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란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 간 관계망을 구축하여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관

심사 및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 중

심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SNS 이용 현

황 보고서(2013)’에 따르면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은 
73.2분이었으며, 음성통화(59.3분)와 문자이용(58.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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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2]. 이것은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이 활발해진 이후 스마트 미디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SNS임을 방증하
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SNS의 대중적 인기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다[3]. 현재 약 십억이 넘는 인구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4].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현재
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SNS의 꾸준한 이용증
가를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흐름이 예외는 아니다. SNS

는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활동으로[5] 청소
년의 약 70%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6]. 이들은 SNS 활동을 통해 관심사 및 정보를 공유하
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욕구
를 충족한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SNS는 자신을 표
현하고, 관심과 관계를 확장하는 데 출구 역할을 하는 것
이다[7]. 지난 십 년 간 SNS가 온라인 환경에서 대화 및 
상호작용의 양상을 변화시켰다는 보고[4]는 이러한 청소
년들의 온라인 상호작용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SNS에서의 소통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활발한 가운데 
과다한 이용으로 비롯되는 우려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SNS 이용은 웹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인터넷 이
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진다[6, 8]. Van den Eijnden 
등[9]은 이런 온라인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인터넷 이용이 폭넓고 많아질수록 심리적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10-11]과 SNS 온라인 활동이 정
서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여러 보고들[4,12-16] 
또한 SNS 이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간에 부정적 측
면을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터넷 과다이용과 관련해 많이 관찰되는 심

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충동성을 볼 수 있다[17]. 먼저 인
터넷 사용과 우울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의 과

다 이용을 지속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철회나 우울증

과 같은 심리적 부작용을 보인다고 하였다[18-21]. SNS
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내의 활동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청소년들의 SNS 과다 이용 또한 우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Pantic 등[16]은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여타 소셜 플랫폼에 소비하는 시간과 우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 기존 인터넷 이용 연

구결과들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충동성 연구들도 인

터넷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충동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22-27]. SNS 활동을 중독적 행동부류
로 보고 충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8]에서도 SNS 
이용이 높은 충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온라인 문화와 기기를 받아들이는 것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청소년들이 잦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급격히 확산되는 SNS 이용 환경에 비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이용 통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Ji 등[29]은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남용을 보고하며, 인
터넷, 특히 SNS 이용이 청소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가 됨에 따라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들을 미루어볼 때 적절한 개입 없이 지속되는 

SNS 이용은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 요인과의 뚜렷한 관
련성을 예측하며, 고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고 접근 빈도가 높을수
록 이용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30] SNS 
이용시간을 SNS 이용의 지표로 두고, SNS 이용시간과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중 우울 및 충동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정서관련 연구

들을 보면 미디어가 대체로 여학생의 우울에 더 큰 영향

력을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31-33]. 윤재희[34]의 연
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인다고 하였고, 충동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
였다. 그러나 김동일 등[35]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인터넷 중독의 우울에 대한 효과가 더 높게 나

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충동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 즉 성별에 따른 온라인 매체 이용과 정서적 변
인 간의 관계는 대체로 일관성 있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

다. 그렇지만, 인터넷 과다이용과 관련해 성별이 관련 변
수로 꾸준히 언급되는 점을 바탕으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SNS 이용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
성 차이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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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청소년의 SNS 이용시간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의 SNS 이용시간에 따라 충동성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청
소년 전자기기 과몰입 실태와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수집
된 서울지역 학생 1008명(남학생: 685명, 여학생: 322
명)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SNS 
이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NS 이용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이용시간 상위 33%(364명)와 하위 33%(319명), 총 683
명의 자료를 추출하였다[Table 1]. 

Upper group
N(%)

Lower group
N(%)

Gender
boy 207(56.9) 260(81.5)
girl 157(43.1) 58(18.2)

Age
(years)

13-under14 5(1.4) 4(1.3)
14-under15 54(14.8) 75(23.5)
15-under16 52(14.3) 35(11.0)
16-under17 43(11.8) 45(14.1)
17-under18 133(36.5) 87(27.3)
18-under19 71(19.5) 68(21.3)
19-under20 2(0.5) 0(0)

Table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subjects 
 (N=683)

2.2 측정변인

2.2.1 SNS 이용시간

SNS 이용시간은 SNS 활동에 참여하는 하루 평균 시
간을 주중과 주말 모두 분단위로 조사하였다. 그 후 주중 
이용시간을 평일 일수만큼 5배로 연산하고 주말 이용시
간은 주말 일수만큼 2배로 연산하여 평일과 주말 시간을 
합산한 후, 7로 나누어 최종 SNS 이용시간으로 처리하
였다. 그리하여 데이터에 적용된 SNS 이용시간의 범위
는 0분∼1440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시간과 
우울 및 충동성의 관계를 알아본 후 SNS 이용시간에 따
라 우울과 충동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NS 이용시간이 많은 상위 33%집단과 이용시
간이 적은 하위 33%집단을 선택하였다. 이 때 상위 33%
집단의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범위는 60분∼1440분
이었고, 하위 33%집단의 이용시간은 0∼22.7분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2.2.2 우울

우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흥미
와 관심부족, 이유 없는 외로움, 슬픔, 자살충동, 불안 등
이 포함되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
답의 집중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3점에 해당하는 ‘보통이
다’를 삭제하고, 1점 ‘전혀 그러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능한 
우울의 점수 범위는 6∼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한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
수 Cronbach's α는 .858이다[Table 2]. 

2.2.3 충동성

충동성 문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1년도에 개
발한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공존병리 척도 8문항 중 3문
항을 사용하였다. 평가방식은 자기보고식 평정 척도로 1
점 ‘전혀 그러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12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661이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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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s

Depression

 1. I'm not interested in anything.

 2. I'm so worried about everything.

 3. Sometimes I'm very anxious without any reasons.

 4. Sometimes I'm so lonely without any reasons.

 5. Sometimes I'm so sad and feel down without any reasons.

 6. Sometimes I don't want to live without any reasons.

Impulsivity

 1. I have to do something to want immediately, or I am likely to be mad. 

 2. Sometimes regretted, I say something thoughtlessly.

 3. I cannot concentrate on anything because my attention is distracted easily.

Table 2. Items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변인
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청소년의 SNS 이
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우울 및 충동성 수준의 차이 검

증을 위하여 Mplus 7.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 추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
형(SEM)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성별
이 통제변인으로 함께 투입되었다.

3. 연구결과

3.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 활용된 서울지역 중고생들의 응답자료 중 

SNS 이용시간 상위 33%집단과 하위 33%집단을 추출
하였으며,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Table 
3]. 상위집단의 평균연령은 16.29세였으며, 하위집단의 
평균연령은 16.08세였다. 또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상위집단의 경우 166.38분이었고, 이용시간 하위집단의 
경우 7.56분으로 나타났다. 

Upper group
(N=364)
M(SD)

Lower group
(N=319)
M(SD)

Age  16.29(1.41) 16.08(1.52)
Hours on SNS 

per day
(min)

 166.38(181.53)  7.56(7.97)

Table 3. Age, hours on SNS between two groups

3.2 모형검증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SNS 이용시간에 따

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측정모형인 우울과 충동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Latent variable Path B S.E p β

 Depression

→Depression 1 1.00 .00 - .41 
→Depression 2 1.80 .19 .00 .59
→Depression 3 2.71 .26 .00 .84
→Depression 4 2.87 .27 .00 .87
→Depression 5 2.87 .27 .00 .87
→Depression 6 1.89 .19 .00 .66

Impulsivity
→Impulsivity1 1.00 .00 .00 .52
→Impulsivity2 1.24 .12 .00 .65
→Impulsivity3 1.40 .14 .00 .74

Table 4. Results for measurement models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 .929, CFI (Comparative Fit 
Index) .949,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86,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40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
타내었다. 또한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
(요인부하량)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설정된

([그림 1]) SNS 이용시간과 우울 및 충동성의 관계구조
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x2 d.f. p TLI CFI RMSEA SRMR

174.039 40 .001 .927 .946 .071 .038

Table 5. Model fit index for the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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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927, CFI=.946, RMSEA=.071, SRMR=.038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의 표준경
로계수(β)를 살펴보면, [그림 2] 및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SNS 이용시간에 따른 우울의 차이, 즉 SNS 이용
시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경로계수(β)는 .10이
고 유의성은 .05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별이 통제된 상태에서 SNS 이용시간 상위집단의 우울
은 하위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05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한편 SNS 이용시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즉 SNS 
이용시간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경로계수(β)는 
.12이고 유의성은 .05 미만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별이 통제된 상태에서 SNS 이용시간 상위집단의 
충동성이 하위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ath B S.E C.R p β

Hours on SNS 
→ Depression .06 .03 2.27 .02 .10

Hours on SNS 
→ Impulsivity .11 .04 2.46 .01 .12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final research models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시간에 
따른 우울 및 충동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NS 이용시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우울 수준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이용시간이 많은 집단의 우울이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SNS 이용이 우울과 관련
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16, 32, 36]. 무엇
보다 인터넷 기반 매체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우울과 관

련성이 높다고 제시된 성별[37]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음
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SNS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우울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NS 접촉이 우울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결과에는 
우선 이용자의 상대적 열등감 또는 박탈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보다는 온라인에서 보여 
지는 소셜 친구들의 모습에 집중하여 비교적 낮은 자존

감과 우울감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32]. 전시적인 모
습들이 나열된 SNS에서 타인들의 행복한 모습, 외모, 성
취, 관계 등을 자신과 비교해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하고 자기 모습을 비하하며 상대적 우울감을 가진다는 

것이다[38]. 
이는 비합리적 신념과도 연결되어 왜곡된 인지가 우

울의 요인이 된다는 Beck[39]의 이론과도 상통한다. 
Ciarrochi[40] 또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인 자기비
하가 우울을 예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
며 가지는 편향된 시각은 우울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 
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부정적 정서가 촉발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울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충족하기 위하여 SNS를 이용하
고, 잦은 SNS 상의 활동에서 오히려 우울감이 강화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Young과 Rogers[21]는 인터넷 중
독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
고, Davis[41] 역시 개인의 우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
에 선행한다고 하였다. 현실에서의 우울을 피하고자 온
라인이라는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

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42-43]. 기질적으로 예민하
고 우울감이 높은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적, 사회적 욕구
를 보상받고자 온라인 이용이 많아질 수 있으나[43-44] 
온라인에서조차 지속적으로 고립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우울감이 증폭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NS라는 도구 특성이 제공하는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다. SNS는 소속과 유대를 형성하는 온라인 공간 기능
을 한다. 그 공간에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
과 정보나 생각,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 중에 감정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SNS를 통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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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인 페이스북의 데이터 분석가 Kramer는 페이스북에 게
시되는 누군가의 글의 내용이 다른 사용자의 감정에 영

향을 미침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45]. 한 사용자
가 우울한 글의 내용을 게시하면 그(녀)의 친구들의 게
시 글에서도 얼마간 우울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는 것이

다. 동조가 높은 청소년들은 이용 빈도가 많아지고, 특정 
환경에 몰입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와 위배되는 연구들도 있다. 

Banjanin 등[4]은 고등학생의 SNS 활동 시간이 우울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SNS 상의 활동내용에 따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정보공유, 오락, 친밀형
성 등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SNS의 여러 특성에 
대해 청소년의 선택적 이용이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여기에 도움이 될 SNS 이용지식이나 윤리적 기준과 
같은 가이드 마련[46]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Jelenchick 등[6]은 SNS 이용과 대학생(평균연령 18.9
세)의 우울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성인의 SNS 
이용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오윤경[47]의 연구에서
도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우울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았다. Moreno 등[48] 역시 SNS 상의 활동이 오히
려 우울을 이해받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온라인 매체 활용
이 긍정적으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집단에서 이러한 
SNS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하지 않은 것은 온라인 매체 
활용에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성숙의 발달 차이가 반영
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6, 16]. 이는 청소년의 SNS 
이용에 발달 시기 및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SNS가 긍정적 도구로써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다른 변인으로 고려된 충동성 또한 SNS 이용시간

이 많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SNS 사용이 청소년의 충동성과 상관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49]. 또한 과도한 온라인 
이용이 충동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한다[19,23-24,26-27,41,50-51]. 
흥미로운 것은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성별이 충동성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점이다. 즉 SNS 이용
에서, 남·녀 학생 간의 충동성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

다. 이것은 SNS가 커뮤니티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한 예로, 인터넷 게임과 같은 
온라인 이용 항목은 남학생의 이용 비율이 대체로 높으

며 남학생이 더 높은 충동성을 보인다는 보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8]. 그러나 SNS 이용은 주로 사람들 간의 소
통,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 활동을 위해 행해지며 여기에
서 성별로 인한 충동성은 의미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 인터넷 이용에서 성차가 급
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52]을 생각해 볼 수 있다. 
Kraut 등[18]의 연구와 Subrahmanyam 등[53]의 연구에
서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상호작용이 좀 더 보편

적이긴 하나 전반적 인터넷 사용에서 성별의 차이는 감

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NS 이용에 있어 성별과 충
동성 간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SNS 이용과 충동성 간
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본 연구는 이러한 

설명들을 지지하고 있다.
SNS 이용시간이 충동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것

에 대해 Young[25]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보고를 기반
으로 설명할 수 있다. Young은 인터넷 중독이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를 인터넷
의 특징을 나타내는 ‘ACE'로 설명하였다. 인터넷은 접
근성(Accessibility), 통제감(Control), 흥미(Excitement)
라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의 중단을 어렵

게 한다는 것이다. 
SNS 이용 또한 같은 특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SNS 이용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은 그 어떤 다른 매
체보다 높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손바닥 위에서 새로운 
세상에 끊임없이 접속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혹은 다른 
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접

촉은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높은 접근성을 지닌 매체특
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이용욕구는 촉진되고, 통제감
(Control)은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행태가 
반복되면 욕구에 대한 충동적인 심리 기제가 형성될 수 

있다. Cao 등[54]은 통제되지 않는 온라인 이용 환경에
서 충동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내심이나 자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SNS는 하나의 화면 안에서 서비스 참여자들

끼리 상호 네트워킹을 통하여 즐기는 서비스이며, 다양
한 탐닉적 즐거움들을 제공한다[55-56].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며 빠른 흐름의 감각을 선호하는 청소년[5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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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NS는 유희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과 즐거움(Excitement)이 특
징인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은 조절 사고의 단순

화와 충동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SNS가 조성하는 즉각적이며 지속적

인 형태의 소통 특성[46]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상대에게 무계획적, 반사적 요구 및 응답 
반응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은 빠르게 진행되며, 이것은 
시·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 기존 연구에
서도 인스턴트 메시지나 채팅이 충동적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다고 하였다[9]. 즉 온라인 기반 매체특성으로 충
동적 소통 구조가 형성되고, 이것은 나아가 개인의 충동
적인 사고수준과 심리 특성으로도 연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개인의 높은 충동성이 SNS 이용을 촉진시키

는 측면도 고찰해볼 수 있다. Kormas 등[58]은 인터넷의 
즉각적인 반응특성으로 충동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개인의 충동성에 기인해 인터넷을 과다 
이용한다고 보았다. Choi 등[59]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경우 낮은 도파인 활성화를 보이고, 
과도한 인터넷 이용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중한 사고 없이 즉각적 욕구 충족 행동

에 더욱 각성되어 있어 중독경향을 보이고, SNS에 소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설명도 있다[28]. 따라서 자기 통제
력이 낮고 충동 조절에 취약한 개인은 실시간, 즉각적 반
응의 온라인 활동에 과몰입 할 수 있다. 사용자 특징과 
도구 특징의 연합으로 사용자 개인의 특징이 더욱 분명

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으로 충동조절
이 미약하고 만족 지연이 어려운 청소년기 특징[57]과 
이러한 도구의 결합은 충동성을 더욱 촉진시키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순환적 구조를 야기한다고 짐

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현

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SNS 이용이 우울
과 충동성 등 부정적 정서와 관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마트미디어 도구가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되는 상황임
을 고려할 때 현재 청소년들의 소통수단 및 문화로 자리 

잡은 SNS 이용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부정적
인 요소와 관련해 SNS의 역기능 측면을 살펴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방향으로의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또 변인 간 일방향적인 영향력을 탐색하였지만 유

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향후 변인들 간의 역방향 혹
은 순환적 영향의 고찰연구에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우울과 충동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된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

하여도 SNS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및 충
동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교육청에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

트 자료의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우울 및 충동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문항을 포함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심리적 영역
에 대해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시간이 부정적 심리 요

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룹 간 차이 비교를 통하여 탐색

해보았다. 그러나 역으로 심리적 요인을 SNS 과다 이용
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역방향의 영향력을 알아본다

면, 변인들 간의 방향성 혹은 순환적 특징까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매체이용의 부정적 일면
의 개입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자기보고식 응답이었다. 응답자

들은 모두 청소년이었는데, 시기 특성 상 동조나 또래 압
력으로 인한 거짓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여 
지는 자신에 대해 의식하는 ‘사회적 기대 효과’를 배제
할 수 없다. 자료 조사에 있어 개인의 정보나 응답 환경
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수집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질 높은 자료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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